
 
아무 것도 행동하지 않은 자, ‘진정성’ 운운할 자격 있나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KBS본부의 직무재설계 투쟁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
다. 우리의 투쟁을 관심갖고 지켜보고, ‘근엄한 충고’까지 건네며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 역시 동지적 애정을 바탕으로, KBS노조의 직무재설계 투쟁을 복기하고 평가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진정성 있는 투쟁’의 본보기를 찾고,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
보려 했다. 하지만 이내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직무재설계 정국을 눈 씻고 되돌아봐도, 
   KBS 노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가할 것’ 조차 없었던 KBS노조의 투쟁... 철저한 무위(無爲)로만 일관

   KBS노조가 구성원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번 직무재설계 
정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잠깐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기만 
했을 뿐, 어떤 투쟁도 실천도 없이 철저한 무위(無爲)로만 일관했다. 논의 초반에 외
쳐댔던 ‘전면 투쟁’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구역별로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의견전달을 직접 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때 KBS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수백 페이지 의견서를 만들어 사
측과 이사회에 전달하고, 피케팅과 면담, 성명서 등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KBS노
조는 어떤 투쟁을 펼쳤는가. 

정보 파악조차 게을리 한 채 집행부 얼굴 내밀기에만 급급

   KBS노조는 직무재설계 관련 논의 상황이나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사내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중인지, 어느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시
기인지도 잘 모르고, 언론노조 KBS본부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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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잡고 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상상력에 기댄 성명서나 써 
대고, 집행부 얼굴 선전용 유튜브 콘텐츠나 찍었을 뿐이다. 

   이런 과정들을 되돌아보건대 KBS노조에게 이번 직무재설계는 ‘정치적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직무재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줄 한줄이 부서별 구성
원들의 근무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이를 막아낼지 등은 전혀 관심이 없
었다. 어떻게 하면 경영진을 더 비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KBS를 정쟁 속으로 
빠뜨리고 집행부 몇몇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만이 KBS노조의 관심사
였다.

   이런 ‘말로만 투쟁’은 KBS노조의 오랜 DNA였다. 지난 10여년의 시간 동안 KBS
노조는 한결같이, 입으로는 투쟁을 외치며 정작 실천하지는 않는 모습을 거듭해 보여
왔다. 그래서 이번 직무재설계 정국에서도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커녕, 갑자기 옆 노조의 투쟁에 ‘진정성’의 리트머스
지를 들이대는 뻔뻔함이 소름돋도록 낯설다.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
인가.

동료 고발해대면서 ‘연대’, ‘투쟁’ 외치는 KBS노조의 이중성

   KBS노조는 연일 사내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연대’와 ‘투쟁’을 외치고 있다. 하지
만 행동하지 않는 연대, 행동하지 않는 투쟁은 헛구호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집행부 몇몇이 소꿉놀이하듯 운영돼선 안된다. 비록 조합의 규모가 계
속 줄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라. 그토록 투쟁
을 외쳤으면 행동으로 투쟁을 실천하고, 그토록 연대를 외쳤으면 행동으로 연대를 증
명하라. 신뢰와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획득된다는 사실을, 굳이 말로 설명해줘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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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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